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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노의 유산
젊은 아마니 트롤 줄잔은 저물어 가는 동족의 유산과 고대의 힘이 내미는 위험한 
유혹의 기로에 서 있다. 어린 시절의 기억이 냉혹한 현실과 충돌하는 가운데, 말라
크라스는 줄잔을 새로운 길로 이끈다. 이 길 위에서 줄잔은 할아버지가 남긴 유산
과 갈라진 충성심, 아마니의 부흥이란 약속을 마주한다. 그러나 이 여정이 결국 누
구를 위한 것인지는 아직 알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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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생아, 아마니는 
어떤 존재지?

동생아, 아마니는 
어떤 존재지?

두려움을 
모르지!

강인하지!

동생아, 아마니는 
어떤 존재지?

아마니는 승리하는 
자들이야!

그럼 넌 왜…

…2등인데?
전략이야!

다음 수를 미리 
알려 줄 순 없잖아!

이번엔 누나 
차례야…

…아마니는 
어떤 존재지?

천천히 
죽어가고 

있지.

바로 
그렇다.

네가 살아남을 
길을 제시하지 
않는 한은 그럴 
거다, 꼬마야.

이것으로 
말이지.

줄아만, 수년 전줄아만, 수년 전줄아만, 수년 전줄아만, 수년 전

아마니 해안 인근, 현재아마니 해안 인근, 현재



꼬마라고…
…이 손에 아마니 

최강의 힘이 
있는데?

느껴진다… 내 영혼을 
움켜쥐는 무언가가.

그렇다.

네 누나가 가고자 
하는 길을 떠올려 

봐라.

훌륭하게, 충직하게, 
명예롭게--

--너희 모두를 
잿더미로 
만들겠지.

멸종한 우리 종족을… 
기리는 제단은… 

아름답겠지.

그리고 금세 잊힐 
것이야.

네가 쥔 것은 힘이 
아니다. 아마니의 
미래라는 짐이지.

집중해라. 
무엇이 

느껴지느냐?

대가 없는 힘은 
아니겠군.



나보고 무슨 수로 
해내라는 거냐…

…조부님조차 해내지 
못한 일을?

“줄진은 위대한 
진실을 알았다.

“로아는 베푸는 
것보다 가져가는 것이 

더 많다는 사실을.”

우리가 
없으면…

…로아는 
아무것도 
아니다.

반대로 
로아가 

없어지면…

…우리는 
무엇이든 될 수 

있다.



말을 돌리는군.

조부님은 
실패했다. 결국 

돌아가셨지.

안다.

내가 그 곁에 
있었으니.

우리의 원대한 
계획이었고.

더 큰 힘으로 다가서는 
첫걸음이기도 했지.

울라텍.

그렇다.

울라텍은 
조부님의 

계획이었나?
아니면 네 

계획이었나?

영리하구나.

너는 네 
할아버지를 참 
많이 닮았어.

아탈아만은 우리의 
위대한 요새였다.



“그 당시엔 우리 
둘 다 아는 게 
거의 없었다.

“막연하게 숨겨진 힘이 
봉인되어 있다는 것만 

알았지…
“아마니 제국의 

태동기에 봉인된 힘 
말이다.

“무시무시한 괴물. 
거스를 수 없는 힘.

“그 존재가 휘감은 
어둠은 태양마저 통째로 

삼킬 듯했다.

“울라텍은 수 세대 
동안 아마니 제국을 

수호했다.

“아마니는 그 힘이 다시 
필요해질 날까지 울라텍을 

봉인했지.



“호드와 최후의 
전투를 벌이기 전, 

나는 줄진을 
찾아갔다.”

줄진. 때가 
됐습니다.

울라텍이 우리의 
새로운 제국을 일으켜 

세울 것입니다.

“줄진은 도움 없이 
나서길 거부했다.

“이 어둠의 힘을 
길들일 권능이 있어야 

한다고 판단했지.

“그래서 줄진은 
아탈아만으로 향했다.

“로아에게 참된 
축복을 받기 위해.

“하셰이가 되기 
위해.

“잠깐 늦어진다고 
나쁠 건 없다고 

생각했다.

“그래서 나도 
아탈아만에서의 
승부수에 몸을 

실었다.”

조부님이 어떻게 
돌아가셨는지 다시 

설명해.

전설이 되어… 
눈을 감았지.



“로아는 줄진을 
하셰이로 임명하지 

않았다.

“그래서 우리 
손으로 직접 그 
힘을 빼앗았지.

“아아…”

…그걸로도 
부족했군.

로아의 눈에 우린 
늘 부족한 존재에 

지나지 않아.

다시 로아를 
믿고 싶다면…

…네 누나 
편에 서라.

그러나 아마니의 
운명을 바꾸고 

싶다면…

…열쇠는 
이미 네 손에 

있다.

제국의 부활을 
이룩할 열쇠지.

울라텍의 
열쇠.



위험을 감수하지 
않고 얻는 승리는 

없다.

준비는 
됐느냐?

조부님이 시작한 
일을 끝낼 각오 

말인가?

그렇다.

“네겐 힘이 있다. 
두려움도 없지.

“그리고 
열쇠도 있다.”

그럼 아마니는 
어떤 존재야, 

누나?

함께일 때 훨씬 
강하지!

그게 누나가 
생각하는 답이야?

그게 
사실이야!



아마니는 아직 
무너지지 않았어.

할아버지도 
그렇게 믿었지.

넌 어떻게 
생각해?

참 슬픈 
이야기야.

거대한 아마니 
제국이 작은 마을들로 

줄어들었다니.

그래도 우린 
아직 이렇게 

있잖아.

여전히 
아마니는 
아마니야.

여전히 
쇠락하고 있고 

말이지.

그래도 우린 
우리야.

그러니까, 다시 
일어설 수 있어.

더 높은 
곳으로.

함께 가자.

아, 누나!

동생아, 아마니는 
어떤 존재지?

아까 
말했잖아!

아마니는 어떤 
존재냐니까, 동생아?!



준비됐어.

다시 
일어설 
준비.

우리의 마땅한 
자리를 되찾을 

준비.

“로아가 그르친 것을 
바로잡을 준비.

“그 어떤 대가를 
치르더라도.”


